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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가 만든 콘텐츠 홍수,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
하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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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를 이용하다 보면 놀라운 이미지

와 영상들을 쉽게 접하게 된다. 유명 정치인이 하지 않은 발언을 하는 영

상이 등장하기도 하고,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건 현장을 촬영한 듯한

사진이 공유되기도 한다. 언뜻 보면 진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이러한 콘

텐츠의 상당수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.

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콘텐츠 생산은 인간의 전유물이었다. 기사를 쓰기

위해서는 기자가 필요했고, 광고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

가 필요했다. 영상 제작 역시 촬영과 편집이라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었다. 그러나 생성형 AI

의 등장 이후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. 이제는 간단한 명령어 몇 줄만 입력해도 기사, 이미지, 영상,

음악까지 순식간에 생성할 수 있다. AI는 콘텐츠 생산 비용을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만들고 있으며,

누구나 손쉽게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열고 있다.

이러한 변화는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. 기업은 더 적은 비용으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고, 학생

들은 학습 자료를 쉽게 만들 수 있으며, 개인 창작자들도 전문 장비 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할

수 있다. 실제로 생성형 AI는 생산성과 창의성을 크게 향상하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. 하지

만 모든 기술이 그렇듯 AI 역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. 콘텐츠를 만드는 비용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

은 동시에 가짜 콘텐츠를 만드는 비용도 거의 사라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. 과거에는 허위 정보를

대량으로 생산하려면 상당한 인력과 자본이 필요했다. 이제는 개인도 AI를 이용해 수천 개의 게시글

과 이미지,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.

문제는 AI가 만들어낸 콘텐츠의 품질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이다. 최신 AI는 문맥에 맞는 글을 작성하

고, 실제 사진과 구분하기 어려운 이미지를 생성하며, 사람의 목소리와 표정까지 정교하게 모방할 수

있다. 이 과정에서 사실과 거짓의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있다. 생성형 AI는 사실을 이해하는 존재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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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다. 그것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가장 그럴듯한 결과를 생성하는 확률 기반 모델이다. 따라

서 AI는 때때로 발표된 적 없는 통계를 제시하기도 하며, 완전히 허구의 내용을 사실처럼 설명하기도

한다.

이러한 환경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단순히 정보를 찾는 능력이 아닐 것이다. 과거에는 정보

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경쟁력을 가졌지만, 이제는 누구나 AI를 통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.

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능력이다. 출처를 확인하고, 여러 자료를 교차 검증

하며,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AI 시대의 핵심 역량이 되고 있다.

우리는 AI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고,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. 그러나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

는 책임까지 AI가 대신해 줄 수는 없다. AI는 답을 제시할 수 있지만, 그 답 가운데 무엇을 받아들이고

무엇을 의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책임은 여전히 인간에게 남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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